
뉴스웨이�독자권익위원회� 2026년�상반기�정기회의�회의록

ㅇ�개요

� -� 일시:� 2026년� 6월� 23일(화)

� -� 장소:� 뉴스웨이�편집국장실

� -� 참석자:� 정상국�위원장,� 권오용�위원,� 김여일�위원,� 윤경호�위원(총� 4명)

ㅇ�안건

� � -� 뉴스웨이�심층기획�시리즈� [In� Depth]� 운영현황�평가�및� 향후�방향성�논의

ㅇ�회의�자료

� -� 제목:� 뉴스웨이�심층기획�시리즈� [In� Depth]� 운영현황�보고�및� 의견수렴

� -� 자료� 내용:� 뉴스웨이가� 올� 상반기� 선보인� 심층기획� 시리즈� [In� Depth]의� 운영� 취지

와�출고�기사�현황,� 대표�기사�사례�등

� -� 대표� 기사로� <삼성전자가� 쏘아� 올린� '보상� 방정식',� 'K-성과급'� 대전환의� 서막>� 기사

를� 제시.� 해당� 기사는� 삼성전자� 노사� 합의� 이후� 성과급� 체계� 변화가� 국내� 산업계� 전

반에� 미칠� 영향과� 글로벌� 기업� 보상� 방식과의� 차이,� 향후� 부작용� 가능성� 등을� 다룬�

사례였음.

ㅇ�위원회�주요�논의�내용

� -� (정상국� 위원장)� [In� Depth]는� 뉴스웨이가� 경제·산업� 분야에서� 차별성을� 보여줄� 수�

있는�중요한�기획물임.� 단순히�현안을�길게�설명하는�기사에�머물러서는�안� 되며,� 한�

사안이�왜�중요한지와�그� 배경,� 산업적�파급효과까지�함께�보여주는�방향이�필요함.

� � � 한국� 주력산업의� 성장� 과정을� 현재� 현안과� 연결하는� 시도도� 의미가� 있음.� 제약·바이

오,� 반도체,� 자동차,� 전자� 등� 주요� 산업이� 성장해온�과정과�지금의� 변화�흐름을� 함께�

짚으면�독자들이�산업의�맥락을�이해하는�데� 도움이�될� 수� 있음.

� -� (권오용� 위원)� [In� Depth]는� 발행� 빈도보다� 완성도가� 중요함.� 열흘에� 1건을� 쓰더라

도� 더� 심도� 깊은� 취재와� 깊은� 통찰력을� 보여줘야� 일반� 기사와� 차별화될� 수� 있음.� 이

미�알려진�내용을�정리하는�수준이라면�심층기획으로서�의미가�약함.

� � � 현장� 취재,� 전문가� 분석,� 데이터,� 국내외� 비교� 사례� 등을� 통해� 뉴스웨이만의� 문제의

식이� 드러나야� 함.� 특히� 삼성전자� 성과급� 사례처럼� 한� 기업의� 이슈가� 산업계� 전반으

로�확산될�수� 있는�사안은�한국�산업�구조�변화의�흐름�속에서�볼�필요가�있음.

� -� (윤경호�위원)� 현재의�한국�산업을�만든�과거의�스토리를�현재의�이슈와�엮어내는�방



식도�필요함.

� � � 광복� 이후� 한국� 경제와� 주요� 기업이� 성장해온� 과정에는� 책임의식,� 사회공헌,� 수익�

배분,� 기업가� 정신� 등� 여러� 요소가� 함께� 담겨� 있음.� 이를� 단순한� 성공담이� 아니라�

지금의�산업�문제와�연결해�제시하면� [In� Depth]의� 활용도가�더� 커질�수�있음.

� � � 다만� 기업� 성장사를� 다룰� 때� 홍보성� 기사처럼� 흐르지� 않도록� 유의해야� 함.� 성과뿐�

아니라� 실패와� 한계,� 사회적� 책임,� 노동� 문제까지� 함께� 다뤄야� 균형� 잡힌� 심층기획

이�될� 수� 있음.

� -� (김여일� 위원)� 심층기획이라고�해서� 독자가� 읽기� 어려운� 방식으로�구성돼서는�안� 됨.�

모바일� 환경에서는� 기사� 초반에� 핵심이� 분명히� 드러나야� 함.� 복잡한� 경제·산업� 이슈

일수록� 핵심� 쟁점,� 배경,� 데이터,� 이해관계자� 입장,� 향후� 전망을� 독자가� 따라가기� 쉽

게�배치하는�구성이�필요함.

� � � 타임라인,� 핵심� 수치,� 비교표,� 그래픽� 등을� 활용하면� 심층성을�유지하면서도� 독자� 접

근성을�높일�수� 있음.

■� 전체�요약

� -� 뉴스웨이의� 심층기획� 시리즈� [In� Depth]는� 경제·산업� 이슈의� 배경과� 구조를� 짚는� 콘

텐츠라는�점에서�긍정적으로�평가됐음.

� -� 발행� 빈도보다� 완성도를� 우선해야� 하며,� 열흘에� 1건을� 쓰더라도� 깊은� 취재와� 통찰을�

담아�일반�기사와�차별화할�필요가�있음.

� -� 현재의� 한국� 산업을� 만든� 과거의� 성장� 과정과� 오늘의� 산업� 현안을� 연결하는� 방식은�

뉴스웨이만의�차별적인�기획�방향이�될� 수� 있음.

� -� 향후� [In� Depth]는� 기업� 홍보성� 기사나� 단순� 해설� 기사로� 흐르지� 않도록� 균형감과�

비판적�시각,� 독자�접근성을�함께�고려해야�함.

(배석�및� 기록:� 이윤구�기자)


